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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똘혈o
이글은 석주영(石숨明)의제주도총서 가운데 r제주도방언집 j，r제주도자료

집 j，r제주도수필 j융 대상으록 하여 그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를 살며보는

데 있다

그의 쩨주어 연구 의의는 첫째 해방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방언집올

출간하였다는 정，‘제주어’라는명칭올 사용한 정，‘제주어’툴냥부어와 북부어로

* 이블용 2011연 10원 7일쩨주대학교 당라문화연구소가주판한 r혁운융역-합의선구
자 석주영용조영하다J는 주제로 열린 ‘석주명션생 탄생 103주년기념핵숭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융 겁고 더혀여 논문 형식으로 고친 것이다

••재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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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점，쩨주어’와다른 방언 니。}가외국어와 비교한 점，그라고 ‘제주어’를

소재로 한 이른바 언어 수펼을 썼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이는 ‘해방

후 먼저 우리말을 찾고자’하는 석주명의 확고한 언어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교언어학의 입장에서 제주어를 갇은 어족에 속하는 몽골어와 만주어 이외

의 언어와 비교한 점은 비전공자가 지니는 한계이며，‘비바리，심방，늠삐’의어

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는 후학들이 검중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기긴 하였지만 다각적으로 ‘제주어’를연구한 선구

자적 의의는 자못크다

주제어 제주어，석주영，비교언어학1 어원，몽콜어，제주문화

I 서론

석주명(石寅明)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 여를 제주도에 머묻연

서 정열적인 활통으로 『제주도방언집』，『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관계문헌집』， 『제주도수필』，r제주도곤충상』， 『제주도자료집』 둥 6권의

‘제주도총서’를발간하였다 이 글의 주제인 제주어 1)와 관련해서는 r제

주도방언집』， 『제주도자료집』，『제주도수필』이 해당된다

r제주도방언집』은 7，0127~어휘 목록인 제1편 r제주도방언과 전라도

방언의 공통어 J를 위시한 17장의 고찰편， 287개 항목의 제주어 「수필」

이 제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자료집』에는 「제주도방언 수필 보유 j를 비롯하여 「제주도의

1) 여기서‘제주어’는‘제주도방언’또는 ‘제주방언’이리는개념으로쓴다 ‘제주도방연’
이나 쩨주방언’이쓰인 저서나논문인 경우는원용하지만그러지 않은 경우는‘제주
어’라는용어를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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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J(5467m，r제주도의 동불명 J(3597~)，r농업 관계의 제주어 J(586

개)，r엄업 관계의 제주어 J(87개)，r목축 관계의 제주어 J(3257m，r해산

u每塵)관계의 제주어」(1167R)，r한자의 제주명，(1997m，r제주도의 동

리명，(1857~)，r제주도방언 중의 조선 고어 J(3387~)，r외국어에서 유래

한 제주도방언 J(몽고어 1847~ . 일본어 49개 •중국어 41개 •마래어 33

개 �만주어 167~ 비도어 157~ •안냥어 12개)，r제주도방언과 馬來語」

(337~)，r제주도방언과 比島語，(127m，r제주도방언과 安南語，(127m 동

。l제주어와 관련된다.한떤 『제주도수필』에는r방언 j 항목에서 41개의
수필을 싣고 있다

이 글은 이들 내용을 중섬으로 한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R 제주어의 연구 의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하여 석주병의 제주어 연

구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 첫째는 해방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언 자료집을 발간한 접，둘째 ‘제주어’라는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셋째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구분하여 수록한 점，넷째 제주어와

외국어 또는 제주어와 다른 방언을 비교한 점，다섯째 언어를 소재로

수필을썼다는 점 등이다

1. 방언자료집 발간

본격적인 방언 어휘집은 1944년 얼본인 오쿠라 신페이(小융進平)에

의해 『조선어방언의연구j(상)가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고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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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쿠로(河野六郞)의자토로가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1947년 서울신

문시출판부에서 발간된 『제주도방언집』은한국인에 의한 첫 번째 방언

자료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언 자료집은 ‘서’에서밝히고 있듯이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개년 여를 筆者는 濟 j'[‘|島에서生活할 機會를 가졌”고이때

수집한 약 1만 매 카드를 “內面的으로틈틈이 옆理하다가 8월 15일 우

리 民族이 解放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 곧 이것은 表面에 내놓고

整理에 흉忙하였었다 그리고 1947년 6월에 들어와서야 脫鎬하게 되였

으니 아 일은 전후 5개년에 를하야 된 것"(석주명，1947: 3)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의 글 〈국학과생불학〉중 ‘4 방언과 곤충’(석주

명.1991: 81-82)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만2개년간에 수집

한 단어는 7천이 되어 일단락을 지었고 그 때는 해방되는 해라 차차 시

국이 달라 감을 깨닫고 5월에는 그만 귀경하였다 수집된 단어의 수는

상당히 많으니 이것을 어떤 모양으혹든지 정리하면 有意義한 것이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곤충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지방 곤충

상 상호간의 유연 관계 (Affinities) 를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其

어휘 중에서 全羅道，慶 f혀道，威鏡道 및 平安道의 諸 방언과 공통되는

것들을 뽑아서 其 百分比를 산출해 볼 분만 아니라 諸 방언 상호간의

유연 관계를 음미하여 보았다 그랬더니 제주도방언과 가장 유연 관계가

김은 것은 전라도방언인데 양자간의 공통어휘는 볼과 5%이어서 제주도

방언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방법은

별로 독창적의 것은 아니고 곤충학에서는 흔히 쓰이는 것이나 방언 연구

에 응용한 데에 의의가 있었고 필자가 감히 전문외의 학문에 손대게 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제주도 곤충 조사와 제주도방언 내지 제주

도 조사 간에는，좀 더 크게 말하연 나의 곤충학과 제주도 간에는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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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 媒類의 진상은 제주도의 전모를 구명함

에 있어서 더욱 잘 인식되는 때문이었다 "2)는 것이다，

이 방언 자료집의 가치는 <서울신문> 1948년 3월 12일자 방종현(方

鐘鉉)서울대학교 교수의 감동적인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년 벽두에 조흔 책이 나핫다

방언은 즉 우리발의 일부분이오 다만 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우리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반드시 이 방언의 중요함

을 느끼는 것이니 사라서 활용되는 실제어를 웅용할 수가 잇고 죽어서 이미

문헌화한 고어(古語)를이것에 의하여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이 다른 이 동울학자의 손에서 가장 흥미를 을고 잇

는 제주도의 방언이 집대성된 것은 과연 경탄을 마지안는 일이며 또 이 방

면 전문가에게도 크게 충동을 주엇스리라고 빗는다

이 책은 단순히 방언학자가 쭈민 방언집만이 아니다 그 목차에 나타나

잇는 것으로 알 수 잇거니와 제1면 방언집이요 제2편이 방언의 고찰이오

제3면이 방언의 수펼로 되어 그 방언집에서 우리는 제주도방언의 사전으로

이것을 인용할 수 잇스며 그 고찰에서 우리는 다른 방언과 비교의 결과를

엿볼 수가 잇고 그 수펼에서 우리는 홍미잇는 가운데 이 방언의 지식을 자

세히 할수가 잇게 되었다

여기서 이 방언집이 우리의 방언학에 장차 가저오는 여러 가지 물제를

제기히는 것으로 귀하다 어휘며 음운 방면은 물론이오 제주도방언의 문법

까지도 이것에 의하여 조성될 수가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가치 우리에

게 학적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일반으로 편익을 주는 점에서 이 책은

설로 귀하다고할것이다

끗트로 이 방언집의 맨마지막 페이지에 설려있는 수필단어 한 개를 그대

로 소개하고 이것을 마추려고 한다

호미.제주어로 「호미」라연육지의 r낫)짧)을의미하고 조선 어민이 흔

2) 인용은 띄어쓰기와 한자어를 제외하고는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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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쓰는 「호미」는제주도에는없다육지서쓰는 「호미」와갇이쓰고 형상도

근새近似)한것은 「흥개」혹은 r낄갱이」란것인데호마의날이지루와같

이 좁게 되여 갈고리비슷이되어있다 돌이 않고흙이 輕췄(경송)한곳에

서 제초하는데는。l형상이유리할것이므로자연 이런변형의농구가생
겼을 것이다

이와갓틈으로이 방언수필은동시에 제주도 일반을 알려는 이의 조혼

재료도 된다(이병철，2002: 187-189변에서 재인용함)

또 이 방언 자료집은 어휘 배열을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 가운데 하나다 오쿠라 신페이의 『조선어방언의연구，(상)는천문 •

시후�지리/하해�방위�인륜�신체�가옥�복식�음식�농경�화과

•채소 •금석 동의 순서로 어휘를 나열하였다 이는 『훈몽자회』『신증유

합』『정몽유어』『통학경펀』동의 자회류.조선관역어』 『역어유해』『왜

어유해，.동문유해』『몽어유해』동의 유해류.재물보』 r물명고』r물보』

퉁의 불명류처럼 전통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어휘를 나열하고 있어서

찾고자 하는 어휘를 찾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집』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아주 편리하다

나아가 석주명은 『제주도방언집』‘후기’에서(석주명，1947‘136) “3 동

시에 半島代表諸地의 방언사전을 작성하야 비교연구에 편케하야 한다”

라 기술하여，한반도 여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 사호띨 피력함으로써 r제주도방언집』이해방 이후 최초의 작

업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2. ‘제주어’명칭 사용

자료집이나 수펼 등에서 ‘제주도방언’이나‘방언’또는 ‘지벙어’라는명

칭을 쓰고 있지만 ‘제주어’나‘제주도어’라는표현도 쓰고 았다.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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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집 서문의 “우리民族이 解放되자，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석주명，

1947: 3)에 ‘몰임’을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곧 석주명이 지니고

있는 언어에 대한 확호한 의식의 발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주

명은 쩨주어’인경우，제주도방언집』의 어휘 배열은 ‘제주어’와‘표준어’

로 항목을 구분하여 그 밑으로 해당 어휘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주도자

료집』의목차에서는 r농업 관계의 제주어 j 「임업관계의 제주어」「축산

관계의 제주어」「해산관계의 제주어」둥 ‘제주어’가겉으로 드러나게

사용하고 있다 어휘 나열인 경우는 어김없이 ‘제주어’를항목 명칭으로

쓰고 그 아래로 제주 어휘를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주명이

‘제주어’라는명칭을 사용한 것은 그냥 붙인 명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방언집』‘서’의“8월 15일 우리 民族이 解放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하는 구절이나 “Gil따Ton이 불란서 언어지도”동의 언급(석주

명，1991: 80)이 그가 갖고 있는 언어 의식과 관련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질 ‘방언’(方言)은변두리 언어라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 주변 국가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우리나라인

경우도 ‘신라어’또는 ‘신라의언어’를‘신라방언’이라고하였으며，‘고려

어’를‘고려방언’이라했던 것이다 ‘방언’이라는명칭에서는 변방，변두

리，중심 밖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요즘은 방언 대신에 ‘지

역어’를즐겨 써서 ‘경기지역어’，‘경상지역어’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995년 제주도가 발간한 자료집 이름을 r제주어사전 J이라고 명명한

바 있고，2009년 그 후속 작업도 『개정증보제주어사전」이라 표제어를

달고 았다 한편 2007년 ‘제주어보전 및 육성 조례’를제정할 때는 ‘제주

어’를“제주도에서 제주 사람틀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로정의하여 그 정의를 분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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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부어와 북부어의 구분

『제주도방언집』의‘일러두기’성격의 글에 따르면，“1여기 수집한 말

은 펼자의 제주도 생활 2개년간에 도내각처에서 수집한 것이나，주로는

애월면 출신 장주현(張周鉉).서귀변 호근리 출신 김운남(金南雲)양군

의 조력"(석주명.1947: 9)을 받았으나 “2 그러나 펼자의 생활한 장소가，

서귀면 토평리이니 납부어가 비교적으로 많을 것이다"(석주명.1947:

9)라 언급하고 있다

또 “3 濟州島語는 1方言으로 볼 수 있으나 濟州，雄義，大靜의 3地方

語로 다시 논흘 수도 있고?또 1地方語도 부락마다 다소 相違하니 세분

한다면 끝이 없다 그래서 편의상 t 記의 兩君을 통하야 系統的으로 漢

뿔山을 중심으로 北部語와 南部語로 二分하야 수집"(석주명.1947: 9)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후7]'(석주명.1947: 136)에서도 “1 語윷 J[集에 더 노력할

것 더욱이 山北部 즉 濟州둠을 중심으로 한 北部語 짧集에는 →層 노

력할 것이다”나“2 일충 완성할려면은 族義를 중심으로 한 東部語，大

靜을 중심으로 한 西部語도 수집하야겠고 적어도 大靜語만은 추가하야

된다”라적고 있기도 하다

그가 ‘납부어’와‘북부어’로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은 짧은 제주

체류 기간엄에도 불구하고 산남(山南)과산북(山北)의문화 차이를 인

정한 결과이기도 하다.언어는 사회의 반영이기 때문이며，다른 한편으

로는 모관 �대정 �정의로 나눈 삼현 분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

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언급틀은 언어지리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5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유효한 생각이다，그의 글 「국학과생물학J 중 ‘4 방언과

곤충’(석주명.1991 : 80-81) 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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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곤충상에 의한 육지 구분，즉 곤충 분포에 따른 육지 구분은 인위적인

구분과도 도저히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1 어떤 구분션은 대륙을 중단(中斷)

도 하고 소지역에 있어서도 행정구역과는 일치가 안 된다 또 비교적 분포

가 넓은 곤충 종류는 동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산지(盧地)에따라 지방적 차

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지방에 나는 같은 종의 곤층에 있어서

도 그 종류의 개체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만하면 방언과 곤충 사이에는 일맥상통히는 점 지방차와 개체 차이로

보아 공통점 이 많아서 방언올 연구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연구할 수도 있

겠고 또 곤충을 연구히는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해방 전에 경성대학 제주도시험장에 2개년여나 체재해 있었는데，

제주도의 독특한 방언을 들을 때 곧 방언과 곤충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전공으로 하는 나비류를 종별로 지도상에 분포상태를 표시히는

방법을 방언에도 웅용하여，약간의 단어를 선택하여 그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려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문헌을 약간 조사 ii~는 충 이 방법은 별써 Gilliéron이 불란서 언

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일본에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음을 알고는 불

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중지하고 말았다

아마 이런 생각이나 구상은 그의 나비 분포도 작성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그러나 문헌음 약간 조사하는 중。l방법은 벌써 Gilliéron 이 불

란서 언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취급

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일본에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음

을 얄고는 불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λF용되리라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 "(석주명1991: 80-81)는 언급에

이르러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최근 김순자~20l0)의 『제주도방언

의 언어지리학적 연구』에서 제주어를 역사적 사질에 근거하여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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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방언(조천읍，구좌읍，우도면)，제주도서북방언(제주시，애윌읍，한

림읍，한경연，비양도)，제주도동남방언(서귀포시，남원읍，표선연，성산

읍)，제주도서남방언(중문면，안덕면，대정읍，가파도 마라도)’둥으로

하위 구분한 결과와 서로 통하는 견해로 보인다，

4 제주어와 외국어 또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

그는 『제주도방언집』에서‘외국어에서유래한 제주도방언’에서‘몽골

어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와비교하고，그 이후에 『제주도자료집』에

서는 『제주도방언집』에제시된 ‘몽골어•중국어 •만주어 •엘본어’외에

‘마래어•비도어 •안남어’를추가하고 었다 그가 제시한 ‘외래어에서유

래한 제주어’비교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r제주도농엔집 j r제주도자료집 j 비고

몽고어 240/(2511 1없111901 g~J~옛 j면혐→

지나어(중국) 53 31 ’
만주어 22 16 ”

일본어 50 49

마래이 33

비도어 15

안냥어 12

비교언어학에서는 공통조어에서 분기되어 나온 언어라야만 비교 가

능하대，，}용어라는개엽과는 다르다).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어나 마래

어 •비도어 •안남어 둥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또 비교 가능한 몽골어도 『제주도방언집』에서는24M 어휘인데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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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r제주도자료집 j 에 와서는 184개 어휘로 줄어들었고，만주어도 22개

어휘에서 16개 어휘로 그 수가 줄어틀었다 이는 아마도 확실한 음운론

척�형태론적 �의미론적 대웅 없이 발음이 서로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

하연 그 언어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계통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골어와의 비교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질하지 못할 일임에 분명하다.

몽골어인 경우는 내몽골어일 가능성이 짙다 이런 사실은 그의 글 r몽

고인의 편상」에서“.....몽고통인 服君(아마도 r제주도빙벤집』에 언급

된 服慶찢 씨인 것 검다)과그의 짧兄格인 앓古A 趙金山 씨의 안내로”

(석주명.1991: 109) 내몽골 지방을 여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짐작이 되

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어’와‘디륜방언’과의비교도 눈여겨볼 만하다-그 내용은

저112연 고찰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방언’과하나의 디른 방

언과의 비교 ‘제주도방언’과2개의 방언과의 비교 심지어 ‘제주어’가운

데‘북부어’와‘남부어’블대상으로 각 지방어와의 비교도 시도하고 있음

이 특이하다

어개휘수구분 옥차이훌 비고 l
l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의 공왕어 785
2장 재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의 공용어 859
3장 재주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용어 740
4장 제주도방언과 영안도방언의 공용어 214

6장 재주도방언 충 천라도 •경상도 -함갱도 -영안도 동 18if\j 뾰의 방언과 일치하고 표준어와는 상이한 햄멍

7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망언과 경상도방언의 공용어 125
8장 재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갱도방언의 공용어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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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제주도방언파 전라도방언과 함정도방언의 공통어 9J

JO장 제주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46

11장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23

J2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명안도방언의 공통어 J9

14장 l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정도 .'!f언의 공통어 52

14장 2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동어 J2

14장 3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7

14창-4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명안도방언의 공통어 5

이런 사실은 『제주도방언집』 ‘서’에서밝힌 “專門外인 筆者라도 共通

方言을 %로 計算해보고도 싶었으나 자세한 것은 專門家에게 밀기로

하고 筆者는 그 順向만 알 수 있는 것으로 滿足하기로 하였다"(석주명，

1947‘3)고 술회하고 있긴 하지만 값진 시도엄에는 틀림없다

5. 언어 수필 개척

『제주도방언집』 제3편 수필 첫머리에 “나의 만 2개년 간의 제주도 생

활(1943-1945)을 중섬으로 제주도에 관하여 내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들을 적당한 제목을 붙집아 수시로 카드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기중에

서 제주도방언에 다소라도 관계된 것은 모두 뽑아서 이곳에 그 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집록하기로 한다"(석주명，1947: 139)는 언급이 았다 곧

언어 수필은 ‘본것，틀은 것，읽은 것’이그 주요 대상이 되고 ‘제주도방

언에 디소라도 관계된’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었다 그 몇

예를보이연 아래와같다

감웃.감물올린 옷인데 농민의 통상복은 다 이것이고 대단히 질기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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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뿐만 아니라 더럽는 줄도 모르겠고 :!r節에는 봉지도 않고 또 업어 버릇

하연 기분도 좋다고 한다 ‘갈척상”갈청뱅이’‘갈중이’동의 표服은 대개

이 울올 올린 것틀이다 ‘중이’는‘바지’‘고의’(혐衣)의제주어 (1947: 140)

그년의 앵륨.‘엉릅’은‘바랑’의제주어요 창 싫은 바랑이 불 때에 하는

말로 陸地서연 ‘그놈의바랍’이라고할 것이다 이 말로도 제주도의 女 ffi<올
짐작할 수가 있다 (1947: 144)

大門.陸地에서 보는 大門이 아니다 보통은 길든 찌르든 도로에서 집으

로 등어가는 길 즉 ‘올래’가있고 大r~으로 불 수 있는 제주어로 ‘쌀문’‘살채

기’혹은 ‘이문’이라는左右에 石板 혹은 *f&을 세우고 ‘정문’이라는막대

를 삽입하게 된 것흘 지나 집 앞마당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어로 ‘대문’이란

것은 ’마루방문’이고전연 다르다，，(1없7: 148)

마눌의 jjlI州짧.대산이，흉대산이，곱대산이，곱다산이 풍 많다 이 ‘대산

이’‘다산이’는中國語 ‘따한’에서유래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곱’혹은

‘흉’의意짧는 분명하지 않다.

또 제주어로 ‘마눌’이라연jff.類의 總稱이고 또 ‘마놓’이라고도한다.옳

類'"보통 혼한 ‘따’는‘패마농’혹은 ‘빵이마놓’이라하고 ’산달래’는‘드풋

마농’이라고 해서 野쩔의 뜻이고 其中 특히 큰 것은 ‘쩡마농’이라한

다 (1947: 15lJ

상훈.‘삼촌’의뜻임올 툴론이요 ’상촌댁’보고도‘삼춘’이라면되니 편리

한 말이다.뿐만 아니라 이 ‘십춘’은친밀한 어른의 호칭에도 광벙위로 사용

할 수가 있는 알아니 대단히 편리하다 (1947; 164)

생완.生딩에서 유래한 모양이고 핑女가 남자 청년올 부를 때에 쓴다

빠年에게는 ‘댁’이라고부릎다，(1947: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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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리.‘쏘개질’‘말켈’‘말전주’들의 濟州語인데 ‘소도리질’‘소드리’

‘소드리질’이라고도한다 ‘말칠하다’를j齊”‘|語로표현할 때는 ‘소도린다’

‘소드련다’혹은 ‘소도리맛취다’라고해서 제주도에는 극히 혼한 일이

다 (1947: 165)

위 언급에서 보듯 ‘감옷’은‘감즙을먹인 옷’이란뜻이 강하다 그래서

표제어를 ‘갈옷’이라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만일 ‘갈불’을올렸다연

당연히 ‘갈옷’이되어야 할 것이다 ‘갈불’은먹갈나무 껍질에서 얻는 검

붉은 천연 염료를 말한다 ‘그년의텅름’에서女權을 짐작하고 있다는

점，‘대문’을‘올래’와관련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기옥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늘’의분류와 ‘삼춘’의광범위한 쓰

엄，‘생완’과‘소도리’에서도제주도의 실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주도방언에다소라도 관계된 것’임을얄 수 있다.

ill. 과제

이제 석주명의 제주어 엽적을 대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생

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제주어와 외래어와의 비교 문제，어원의 문

제에 한한다

1. 외래어와의 비교

제주어와 외래어와의 비교는 ‘몽골어�지나어(중국).만주어 •일본

어’그리고 ‘비도어•안남어’둥과 비교하고 있다 비교언어학이 ‘“祖語

라는 공통의 근원으로부터 분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석주영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지11강영봉 21

비교 연구하거나，혹은 이들의 祖語 再構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의 부문"(아정민퉁，1987: 185)이라 정의한다면 논의 대상은 ‘몽

골어’와‘만주어’가될 것이나 여기서는 ‘몽골어’에국한하기로 한다

‘몽골어’에대한 석주명의 관심은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얄수 있다

나는 異國A에 接할 때마다 그에게서무엇을 얻을려고애쓰는 自己를
↑를常發見한다 내가쩔똥時代에 外國語를 배울 때 그렇게배우는것으로

果% 異國A과 意思가 통할가하고 疑問으로 생각하다가막상 異國A과
만나서학습했든것이所用이 될 적처럼倫快한 일도적였다 말수보다손

짓이 더 많을사록意」댄가통할 때의 기쁨은더욱 큰 것이었다 사람은그

風倚과 言語가 디를지라도A問性에는共通點이 많어서서로 無言間에도
1면하는수가 있다 나는 멈己가 專門으로 하는 것 關係로 여 러 곳으로

旅行히는 機會를 갔는데 가는 곳이 처음일사록또 異國風의 地方일사록

더욱 興味를 갔게 된다 (1992:109)

그의 글 「몽고인의편상」에따르면，1940년 내몽골에 갔을 때 중학교

제자로서 성공한 봉골통인 眼慶君과 그의 의형격인 豪古A 趙金山 JX

의 안내를 받으며 3일간 유랑했다 여기 張慶君과 趙金山 JX는 『제주도

방언집』에언급된 張慶燮과 趙善-인 것 같다.이 두 사람은 봉콜어는

물론 지나어(중국어)，만주어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석주

명，1947: 127)
몽골어 자료는 『제주도방언집j(1947: 127-130)과 『제주도자료집』

(1971: 142-148)에 수록되어 있다 전자가 ‘원자료’라고한다면 후자는

‘수정자료’이다특히 후지논 유고집으로 출판된 것이어서 약간의재l를
보인다 어휘 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된소리를 ‘λ’된소리로표기

되지 않은 점，손톱묶음 속 한자어가 한글로 바뀐 점，문장을 다듬은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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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션。V이마에 흰줄이 코까지 잇는 말-→이마에 흰출이 코까지 있는 말

。꾀염시냐-→회염시냐

。짤짤→꿀꿀

。용본다→꿈본다

。글투다/닭이가 엎뼈의 §잊썽를取하다→ 닭이 i1Eøß의 쫓勢를 取하다

。다위/토찌사냥의 뭇→토끼사냥의 뭇

。후두두(없雨)→ (소낙비소리)

。매매(子't-의 nm뾰)→ (송아지의 우릉소리)
。자직자직，jJj兒의 !fi狀)→ (아기의걷는 모양)

。줄줄{流째의 狀)-→(눈물흥리는 모양)

。쿨쿨(양狀)→ (장자는모양)

。홍<1lì物의 落下흉)→ (무거운툴건이 떨어지는 소리)

。너울너울{大g의 飛狀)→(큰새의 나르는 모양)

。탱(좀中의狀)-→(속빈모양)

。휘이(追웠뺑)→ (닭쫓는소리)

。획(大風숍)→(큰바랍소리)

석주명이 제시한 몽골어 목록에 대하여 이기문{李옳文) 교수는 “제주

도에는 元 나라 때에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 방언에는 몽고어의 혼적이

남아 있디는 생각이 전해져 있다 石옮明 (1947: 127-130)은 이런 생각

에 이끌린 듯，몽고어와 관계있는 단어들올 열거하고 그 끝에 “以소과

같이 前篇에 記뼈된 7000餘個 中 앓古용홈에 때係된 것을 폈記하연 흉로

240에 達한다”고 적고 있다 이 목록은 앞으로 국어의 몽고어 차용어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연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펼지는 아직 그렬 여유가 없었지만， 대충 보아도 의문을 던져

주는 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제시된 몽고어 단어들 중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확인활 수 있는 경우에도 차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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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기 어려운 예들이 눈에 띈다 대명사의 ‘나’，‘너’와몽고어 ‘미

니’，‘치니’(屬格形)의연결，‘이신디’의‘디’와몽고어 ‘디’(處格接尾蘇?)

의 연결，‘저디’(저곳)와몽고어 ‘나디’(칼가nãd 인 듯，몽고문어 na1íadu)

의 연결 둥은 인정하기 어렵다 ‘올’(馬)과몽고어 ‘모리’(mori)，‘아방’

(父)과몽고어 ‘。빠(abal ，‘어멍’과몽고어 ‘어머’(eme)는 차용어가 아

니라 同源語로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목록에는 ‘豪古式地名’

이라 하여 ‘가소름，가시낭봉오지， 간드락’동 20여 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무어라 말하기조차 어렵다.이 목록에는

말에 관한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小용進平 <1930，1934)을 참조한

흔적이 역력하다，이들의 대부분이 ‘濟州島方言中 滿洲語와 關係 있는

것 '(131) 에 다시 보입도 위의 사실에 말미암은 것이다"，"(이기문，1991:

168)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기문 교수의 지적처럼 얼른 일별만 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어

휘들은 몽골어와 관련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에

이르면 더더묵 그렇다.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방언을 포함하여

몽골어 차용 어휘는 5O~60여 어휘에 불과하다 그것도 말(馬l，군새 매

(鷹)이름 둥에 집중된 상황이고 보면 자료집에 제시된 갱0개(실제제시

된 어휘는 2517~어휘임)의 어휘는 너무 많다.

1부-가마귀던루，가시낭뽕오리，갱글랑갱글랑，골，골?루，괴우다，꾀

염시냐，씌우라，곽-곽 핀다，왼다，웅본다，굿사라，궤팡，귀되，

귀마리，귀마리짱，글투다，기여 7목갓다 7묵그다，Z저리낭
L부 나，남소왕이，너，능화지，든섣다，능삐，늠뻐채，단싸움

E부 다슴，대걸풍，대정제완지，데째볼다，데찌다，데셀락，두루루

n부 마농，마농대，마농때，마농앵가랴，마농적，마농지이，마올르다，

마피다，맴매，맹맹，벤，벤 완다，벤판，맹막맹막，모에제완지，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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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빗맛，빗빗념다

B부 박，버버버，부둑부둑，부행이，부섭，빅，벙

A부 써 1 。이마농，선，설러볼다，소본，소왕이，손또매，소왕이，쇠출，
수악거리다，수악수악창다，수악올라지다，술락，술락튀다，슬러분

다，슬오릉

。부-안키릉，앗마 액객운다，어려려려，용밤제완지，옷밥제완지，왕상，

왕상좋다，이다，이디저디，이신디，01엿싸
X부 지골자글，장잘，저디，제완지，제한지，제환지，제환지멈벌，집녕

i 부 체다，체여지다，출，츰소왕이，츰제완지，

격부-칼칼웃는다，쿠릉쿠풍，흔흔，흔흔흉다

E부 탕，탕탕，텀불랑，퉁

효부 포롱포롱，푸드득，끗닥풋닥，풋쉬

*부 호우，확확，쭉，홍，훗슬창면

몽골어로 제시된 어휘들에는 의성어와 의태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굿사라’는‘비켜라’라하는 뜻이라면 몽골어로는 ‘jayilah ’가될 것이며，

‘능삐’(무)의몽골어는 ‘ca1ían manJm ’，‘마농’의몽골어는 ‘son1íln’또는

’sarnus ‘이다‘부섭’은「훈민정음」‘용자례’에나오는 ‘브엽’(브엽용뚫)으

로，이를 몽골어로 표현한다면 ‘1íal tu 11111ían’이될 것이다

또 ‘소본’은한자어 ‘소분’(橋增)으로，“오랫동안 외지에서 벼슬하

던 사람이 친부모의 산소에 가서 성묘하던 일”을 말한다. ‘손또매’

의 ‘또매’는일본어로 ‘묶음’의뜻을 지년다

2 어원의 문제

어원의 문제도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다.그 본보기로 ‘비바리’와‘섬

방’두 어휘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비바리’에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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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바리.‘계집애’，‘처녀’풍의濟州語로 口調가좋으니유행시켜도좋을

것 같다 ‘비바려’를얄잡아 부를 때는 ‘비발년’이라고한다

‘비바리’에대해서없婚챔A은 ‘냉바리’라고하는데‘냉바리’는표준어로
‘냉파리’의뜻이니 재미있는표현이다(1947: 162)

황과 비바랴.濟州語로 뼈(骨)를‘팡’，處女를 ‘비바리’라고하는데니는

年來로 이 두 발의 어원을찾을려고애쓰고 었다 지금 겨우 억지로라도

그와 비슷한 말을 구하였기에 기록해 두겠다

광 핏(廣東語)

비바리 批髮 범부레(벤골州의印度語)(1971: 26)

위 내용으로 본다면 ‘비바리’의어원은 인도어 ‘범부레’，한자 표현으로

는 ‘비발’(빠髮)이된디는 것이다 그러니 “얄잡아부를 때는 ‘비발년’”이

된다 현장에 나가 조시를 하다 보면 한자어 ‘비발’(함蘇)에서왔다는 이

야기도 들은 바 있다 아마 꽃다운 나이인 ‘방년’(芳年)에이끌리어 ‘향기

날 비’(辯)，‘향기날발’(짧)이라는한자어를 찾은 것 같다

‘비바리’는‘비+바리’로분석 가능한 어휘로 ‘비’가무엇인지를 밝히

면 문제는 풀릴 것이다 12세기 초 고려시대 어휘집인 『계림유사』에따

르연 “(고려사람들은)전복을 ‘必’이라한다."(鎭티必)는구절과 “머리

빗는 빗을 ‘필’이라한다."(械日표흡必)는구절이 있다 또 『조선관역어』

에 따르면 “조선사람들은 ‘비’를‘必’"(雨日必)이라한다는 구절도 보인

다 이들을 종협하면 한지어 ‘必’은‘비’또는 ‘빗’으로읽을 수 있다 전복

따는 장을 ‘비창’이라한다거나，전복의 암컷을 ‘암핏’이라하고 수컷을

‘수핏’이라하는 데서도 ‘비’또는 ‘빗’을확인하게 된다.

한편 ‘바리’는“몇몇뿌리에 붙어서 그 뿌리가 뜻하는 성질이 두르러

지게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붙는 접미사(~우리

말큰사전 J)，“(영사에붙어)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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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j'국어비속어사전，)의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제주어 ‘비바리’는{비}+{바리}로 분석되며，{비}는‘전복(願)’을

뜻하고，접미사 {-바리}는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가치부정의 의

미’를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비바리’의원래 의미는 ‘전복을따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며，

이런 작업은 주로 물질 기량이 뛰어나고 기운이 샌 처녀들에 의해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1)‘해녀를낮잡아 이르는 말’을뜻하다가 그 의미가

축소되어 @‘처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심방’과관련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首神房.무당은 濟州島서는 ‘심방(神房)이라고한다 神房에는 男女가

있고 오히려 男 神房이 많은 편이고 물론 세력도 강한 것이 陸빼외는 相異

하다 首 神房이란 툴론 문자대로의 意義를 가진 것이다 (l947: 166)

심방.濟州語로 무당의 뜻으로 男女가 다 될 수가 있고 대개는 世慶的

직업이고 健民에 속한다 비록 요새는 꼬事를 금지하여 펌行的으로 되었으

니 심방의 數가 적지만 과거에는 其 수가 대단히 많았고 處處에 神堂도

상당히 많았다 어느 집이나 年 次의 굿을 아니한 집은 없었다니 其盛

事는 지금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겠다 (1947: 168)

심방의 명칭 村山智順 I':에게 의하면 尋굶 (shin pang)은 神房 (shin

pang)에서 유래하였고 神房은 {曾房이뺑한 것 같다 하고 이 名稱은 成北，

濟州島 等地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

이 아니고 분명 ‘심방’이고또 ‘神房’이威北에서 쓰인다고 하나 成北 어느

地方인지 알 수가 없다 (1947: 168)

심방.陸地의 ‘무당’의뜻이고 男女가 다 있어 世製的 職業이며 뼈民에

속한다 村山智順 I':에 의하면 ‘尋등jj'(shin pang)은 ‘神房'(shin pan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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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하였고 ‘뱀房’은’엠房’이뺑한 것 같다고 하고 이 名稱은 威北，꺼쩍州Ifb
퉁지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혐州용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이아니

고 분명히 ‘심방’이고또 ‘神房’이威北에서 쓰인다고 하나 없北 어느 지방

인지 알 수가 없다.그러나 그 語맨은 同흙SE인 .딴來짧의simbang(不可겸
의 뜻)일것으로 생각된다 (]968: 54)

이를 종합하면 ’심방’은‘왈가신’(不可信)뭇을 지닌 마래어 ‘simbang ’

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마래어’는’말레이시。}어’를말하는 것이니 ‘심

방의 어원올 너무 멀리서 찾은 것 같다.

15세기 후반에 r능엄경」을 언해한 자료인 r농엄경언해 j 가 었다.이

책 8권 117연 ‘Æ 祝’의협주에 따르면， “필는 져집 심방이오 祝 3)는 IAA

심방이라” 한다는 것이다.‘심방’이라는어휘가 15세기에 동장하고 있음

에 주목할 휠요가 있다

‘능삐’의어원은 몽골어에서 찾고 있다.

능셰.‘무’의i앤州짧요 짧古 5염에서 유래했다는 것보다 혔古語 그대로이

다 쩍州옮에는 其外에도 別稱이 약간 있다 즉 우수{移入語)，1::불(밤에

있는 무))，훌닫물=흔마해(어린무)(]947: 147)

능뼈，‘우우’의혐州짧이고，앓古짧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外에도 약간의

別稍이 있다 즉 ‘무수’는移入語，‘는툴’은밥에 있는 무우，용는불’이나‘흔

마귀’는어린 무우이다 (]968: 22)

이 두 언급에서 ‘능뼈’의어원은 몽골어임을 밝히고 있다.앞에서 언급

3)祝의 용은 [추]또는 [주]로읽어야 하는데 이는 보죠사 ’는’이연결원 데서 알 수
있다 t천운육핀，(1796)에서는 [추H 육'1，r자전석요.，(]잊)9)에서는 [추][쭉1，r신자
션，(915) 에서는 [주][육]으로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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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로 ‘늠삐’(무)의몽골어는 ‘ca)íanman]In’이다이와 관련하여 현평

효의 『제주도방언연구J(제1집)의설명이 실마리를 풀어준다 “능삐(좁

根)‘무우’의뿌리만을 일컴는 말"(1962: 196)에서 ‘늠삐’의‘능’이‘니무’

와 관련 있음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4)

또 눈에 띄는 것은 ‘늠삐’의표기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방언집』에서는 ‘〈’된소리로 표기한 반면 r제주도수필』에서는 된소리

‘HH’을쓰고 있다.더욱 특이한 것은 ‘무’와‘무우’를혼용하고 었다는 점

이다 곧 ‘홉’의뜻으로 『제주도방언집』에서는현재 표준어와 같은 어형

인 ‘무’를쓴 반면，이 방언집보다 나중에 출간된 『제주도수펠』에서는

예전의 표준어인 ‘무우’를쓰고 있다는 점이다，

N. 결론

석주명의 ‘제주도총서’가운데 『제주도방언집』，『제주도자료집」，『제

주도수필」의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석주명의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석주명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언 자료집을 발간한

점과 어휘 나열을 가나다순으로 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다 해방과 더불어 ‘먼저우리말을 찾’고자하여 『제주도방언집』을출간

하게 되고1 냐아가 ‘제주어’라는병칭을 사용한 점 또한 높이 살만하다

‘제주어’를납부어와 북부어로 구분한 점，‘제주어’와외국어，니。}가제

주어와 디른 방언을 비교한 것，언어 수필을 쓴 것 풍에서 그 의의를

4) 현평효 (1985:275-276)는 「제주도$벤의 ‘나무’와‘나물’어사에대하여」논운에서，
‘나무’와‘나물’이재구형인 ‘*나’또는 ‘*는’에서연유하고있음을 언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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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수었다

그러나 비교언어학의 입장에서 볼 때，‘몽골어’나‘만주어’또는 ‘일본

어’와의비교 연구는 가능하나 ‘지나어’(중국)를비롯하여 ‘비도어’와‘안

남어’까지비교한 것은 비전공자로서 범할 수 있는 오류로 돌려야 할

것이다 몽골어와의 비교에서도 의성어나 의태어，지명까지도 비교의 대

상으로 했다는 점과 ‘비바라’，‘심방’，‘늠삐’의어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

함으로써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는 후학틀이 검증과 여러 방

법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를 납기긴 하였지만 다각적으로 제주어를

연구한 선구자적 의의는 지못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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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필꽉딘

The Significance and task of the Study of ] eju Dialeet

by Seok，]u-myeong

Kang，Young-Bong'

This r얻)Qrt foαJses on the significance and task of the study of jeju
dialeet based on ;，잉u Jsland Dialect ，Data of jξ;u Jsland and j ，ξ;u Jsland

Essays which are parts of A Series of Studies on j ，앙u 1sland by Seok，
ju-myeong
He first published a book on dialeet as Korean and used a term ‘jeju

Language’，Moreover he divided ‘jeju language’into Southem and
Northem jeju language and compare with other foreign languages. He
also wrote some essays on jeju language. These are why his study is
so important and how deeply he was eager to find our language after
liberation
As a matter of comparative linguistics，he compared jeju language

with other languages instead of Mogolian and Manchu which are Altaic
and it showed his limitation not as a specialist. Etymologies of‘bibari’，
‘simbang’and ‘nompp'’are incorreet as well. These errors are pointed
out in this report SO it suggests a new task we should take care of
Seok，ju-myeong ，as a pioneer，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f jeju language in 찌any ways even though he left many tasks we
have to solve and demonstrate.

，Professor 01 Korean Language& Literature，jeju NationalUniv



32 Jf<t짧쇼('40호

댄략꽉궐]
jeju language ，Seok ju-myeong ，comparative linguistics ，etymology ，
Mogolian ，jeju culture.

j;[신•강영용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66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bong2715@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1. 12. 09
심사완료일 2012. 02. 01
게재확정일 2012. 02. 13

mailto:bong2715@jejunu.ac.kr

	00000001
	00000002
	00000003
	00000004
	00000005
	00000006
	00000007
	00000008
	00000009
	00000010
	00000011
	00000012
	00000013
	00000014
	00000015
	00000016
	00000017
	00000018
	00000019
	00000020
	00000021
	00000022
	00000023
	00000024
	00000025
	00000026

